
봅슬레이는 스켈레톤, 루지와 함께 썰
매 3개 종목 중 하나다.

핸들과 브레이크가 있는 원통형 썰매를 
타고 최고 시속 140㎞ 안팎으로 경사면의 
얼음 트랙을 도는 경기로 얼음 위의 포뮬
러원(F1)으로 불린다.

봅슬레이 2인승은 썰매를 조종하는 파
일럿과 멈출 수 있게 제동을 거는 브레이
크맨으로 구성한다. 4인승에서는 파일럿, 
브레이크맨과 함께 썰매를 밀고 나가는 푸
시맨이 출전한다. 모노봅의 경우 여자 선수 
혼자 썰매를 밀고 조종하고 제동까지 한다.

특히 얼음 트랙의 라인을 파악해 조종
을 책임지는 파일럿은 트랙의 벽에 부딪히
는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
과 조종 능력이 요구된다.

봅슬레이는 썰매와 선수들의 무게가 무
거울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경기 규정
에 따른 무게 제한이 있다.

썰매와 선수의 무게 합은 남자 2인승은 
390㎏, 남자 4인승은 630㎏, 여자 2인승은 
350㎏, 여자 모노봅은 247㎏ 이하로 제한
한다.

0.01초 단위로도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썰매는 가벼우면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도
록 진화하고 있다. 썰매 제작에 첨단 기술
까지 동원해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기
울인다.

봅슬레이는 1924년 제1회 샤모니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4인승 종목이 정식 종목
으로 채택돼 첫선을 보였다.

이후 1932년 레이크 플래시드 대회에서 
남자 2인승이 도입됐고, 2002년 솔트레이
크시티 대회에서 여자 2인승이 포함됐다.

2022년 베이징 대회부터는 모노봅이 추
가되면서 4개 종목으로 늘어났다.

내달 개막하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
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총 4개의 금
메달이 걸려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는 독일이 금메달 
16개(은메달 9개·동메달 7개)로 가장 많
이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스위스가 금메달 10개(은메달 10개·동
메달 11개), 미국(은메달 11개·동메달 9
개)이 금메달 8개로 뒤를 잇는다.

썰매 종목 불모지였던 한국 봅슬레이
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원윤종, 서영우, 
김동현, 전정린 조가 남자 4인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며 새 역사를 썼다.

유럽과 북미가 아닌 나라가 올림픽 봅
슬레이에서 입상한 건 한국이 최초였다.

직전 베이징 대회에서 메달 수확에 실
패한 한국은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대회에서 다시 입상을 노린다.

파일럿 김진수를 중심으로 꾸려진 남자 
2인승(김형근), 4인승(김형근, 김선욱, 이
건우) 대표팀이 출격 채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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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 위의 ‘F1’ 봅슬레이

파일럿 김진수(강원도청)가 이끄는 
봅슬레이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
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깜짝 메달
을 노린다.

썰매 종목 불모지였던 한국 봅슬레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원
윤종, 서영우, 김동현, 전정린 조가 4인
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며 새 역사를 
썼다.

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서 유럽과 
북미가 아닌 나라가 메달을 딴 건 한국
이 최초였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메달권에서 멀어진 한국 봅슬레이는 내
달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에
서 또 한 번 입상에 도전한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파일럿 김진수를 
중심으로 한 남자 2인승(김형근), 4인승
(김형근, 김선욱, 이건우)가 달릴 준비
를 마쳤다.

4년 전 브레이크맨으로 베이징 대회
에서 은퇴한 원윤종과 호흡을 맞췄던 

김진수는 파일럿으로 성공적으로 전향
했다.

김진수의 주행 기량은 날로 발전했
고, 푸시맨, 브레이크맨과의 호흡도 좋
다. 다년간 브레이크맨으로 여러 트랙
을 누빈 경험이 바탕이 됐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지난 시즌 월드
컵에서 국제대회 경쟁력을 확인했다.

남자 4인승은 지난해 11월 올림픽 트
랙에서 열린 시즌 첫 월드컵에서 3위에 
오르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
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

당시 파일럿 김진수와 푸시맨 김형
근(강원도청), 김선욱, 브레이크맨 이건
우(이상 강원연맹)로 꾸려진 김진수 팀
은 1분50초34의 기록을 냈다.

우승한 요하네스 크로너 팀보다 0.61
초,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 팀(이상 독
일)보다는 0.39초 느렸다.

한국팀이 월드컵 남자 4인승 종목에
서 입상한 건 최초였다.

김진수는 김형근과 팀으로 나선 남
자 2인승에서도 월드컵 1차 대회에서 4
위에 오르며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나 올림픽 트랙에서 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 컸다.

봅슬레이 2인승 팀은 지난 18일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월드컵 마지막 7
차 대회에서 4위에선 4위에 올랐다.

동메달을 딴 독일의 프리드리히 팀
과는 0.47초 차이였다.

2인승 팀은 이번 시즌 7차례 월드컵
에서 메달 획득엔 실패했지만, 여러 번 
입상권에 근접하며 올림픽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올림픽 트랙에서 치른 1차 대회를 포
함해 총 4차례 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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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남녀 2인승·남자 4인승·여자 모노봅 경기

  동계올림픽 전통의 강호는 독일·스위스

김진수 팀(김진수·김선욱·김형근·이건우)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2025-2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2차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경기를 펼치고 있다.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던 김진수 
팀은 1, 2차 시기 합계 1분44초29초로 7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깜짝 메달 도전하는 봅슬레이 ‘김진수 팀’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8년 만에 봅슬레이 동계 올림픽 입상 도전

4인승 김진수 팀, 올림픽 트랙서 열린 월드컵서 동메달

김진수, 4년 전 브레이크맨에서 파일럿으로 변신


